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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한의학에서는 역대로 脾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李東垣에 이르러서는 脾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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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크게 강조되었으며, 溫病學과 사상체질의학

에까지 脾의 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이 발전하였

다. 각각의 이론들은 이전의 것으로 충분히 해결하

지 못했던 이론적, 임상적 문제를 타개하고자 등장

하였으며, 그 때마다 새로운 개념들을 설정하였다. 

한편 현재의 의학자들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맞

이하였다. 때문에 여러 개념들의 성립배경과 의미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기능을 확정하거나 정보를 공

유하려 할 때는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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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세 이후로 서양의학이 소개됨에 따라 脾의 기

능을 비장(Speen), 혹은 췌장(Pancreas)과 비교 설

명하는 경우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

다.1)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脾 기능

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脾의 기능에 대한 학설이 발전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개념이 뒤섞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현대의 脾臟 기능을 정

립하여 한의학 내부 및 타 학문과의 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

에서는 장기적인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臟의 기능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黃帝

內經이 最古의 醫學經典일 뿐 아니라 後代 醫論들

을 성립하는 기준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黃帝內經 자체의 이론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으

로 정리한 기존 자료는 1999년에 출판된 黃帝內經

硏究大成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서적과 함께 

2000년 이후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

를 검토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이와 대응하는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

을 살펴보면, 蘇建華2)는 黃帝內經의 脾陰 개념에 

대해 논하였고, 高小玲3), 李銀華4)는 특정 구절에 

대해 해석을 시도하였다. 陳麗斌5), 瀋光明6), 湯川

安7) 등은 脾와 다른 장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집중

적으로 논구하였다. 郝軍8)와 李淑萍9)는 黃帝內經

1) 脾의 해부학적 실체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기능을 대응시키거나 비교하여 오해와 혼란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2) 蘇建華. 內經脾陰思想探析. 世界中醫藥. 2009. 4(5). 

pp.283-284.

3) 高小玲 外 3人. 對黃帝內經“脾不主時”的認識. 中國中醫

藥現代遠程敎育. 2013. 11(13). pp.1-2.

4) 李銀華 外 2人. 內經“心生血, 血生脾”理論及應用探討. 中

醫藥信息. 2010. 27(2). pp.3-5.

5) 陳麗斌. 內經中脾與胃的關系. 福建中醫藥大學學報. 2013. 

23(3). pp.71-72.

6) 瀋光明 外 2人. 黃帝內經心脾相關理論淺析. 新中醫. 

2007. 39(11). pp.94-95.

7) 湯川安. 內經之肝脾同治論. 中醫文獻雜誌. 2011. 3期. 

pp.25-28.

8) 郝軍, 郝紀蓉. 內經脾胃藏象辨證論治思想的臨床意義淺析. 

中醫硏究. 2011. 24(11). pp.5-7.

9) 李淑萍, 李玲. 內經脾病證候規律初探. 遙寧中醫雜誌. 

에서의 脾病을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劉黎明10), 王宏利11)는 脾와 관련된 表現語의 성립 

배경을 문자학, 고문헌과의 비교 등을 통해 고증하

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특정 구절을 설명하거나 임

상 내용과 연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며 脾의 기

능에 대한 기초 이론은 黃帝內經硏究大成을 따르

는 정도에 머물렀다. 黃帝內經硏究大成의 脾 기능

과 관련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잘 정리되었으나 몇몇 

부분에서는 黃帝內經의 내용이 아닌 후대의 醫論

에 맞춰 논의를 전개한 부분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黃帝內經의 經文으로 대상을 한

정하여 당시에 생각한 脾의 기능은 무엇인지 밝히고

자 하였다. 먼저 각 篇들과 문장들을 분석하고 분류

하였으며, 이후에 黃帝內經硏究大成의 설명과 비

교고찰을 하였다.

Ⅱ. 本  論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素問과 靈樞
의 모든 篇에서 ‘脾’, ‘中焦’, ‘中氣’, ‘太陰’으로 검색

가능한 모든 문장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脾의 기능

과 관련된 것을 선별하고 분류한 후,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였다. 직접적으로 脾臟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유추해 낼 수 있는 문장들을 다른 經文과 諸家의 주

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脾臟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

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水穀之氣의 생산과 분배 

기능이며, 둘째는 氣機의 조절 기능이다. 전자는 다

시 생산에 중점이 있는 것과 분배에 중점이 있는 것

으로 분류했다. 생산과 분배는 인체에 필요한 물질

을 만들고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는 기능을 말한

다. 조절은 氣의 흐름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을 말한다.

1. 水穀之氣의 생산과 분배 기능

2004. 34(1). pp.20-21.

10) 劉黎明. 內經脾藏象理論發生學研究. 遙寧中醫大學院

碩士論文. 2001. 

11) 王宏利. 黃帝內經脾藏象術語文化要素研究. 遙寧中醫

大學院博士論文.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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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생명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水穀

을 섭취한다. 水穀을 인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화를 통해 水穀之氣를 생산하는 과정과 그것을 필

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水穀之氣12)를 만들어 내는 것을 ‘생산’으로, 

공급하는 것을 ‘분배’로 정의하였다.     

1) 생산 기능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素問·靈蘭秘典論)13)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

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其華在脣四白, 其

充在肌, 其味甘,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素

問·六節藏象論)14)

故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

也.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腹爲陰, 陰中之陽, 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 此皆陰陽表裏, 內外雌雄, 

相輸應也, 故以應天之陰陽也.(素問·金匱眞言論)15)

인체에서 水穀之氣를 생산하는 주체는 脾胃이다. 

｢靈蘭秘典論｣은 이러한 脾胃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倉廩之官’이라 표현하였다. 王冰은 이에 대해 “五穀

12) 본고에서는 胃가 水穀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것을 통칭하여 

‘水穀之氣’라 하였다. 素問·太陰陽明論을 살펴보면, 四肢가 

胃로부터 받는 것을 ‘水穀氣’라 표현했다. (“歧伯曰 四支皆稟氣

於胃, 而不得至經, 必因於脾, 乃得稟也. 今脾病不能爲胃行其津

液, 四支不得稟水穀氣…… 藏府各因其經而受氣於陽明, 故爲胃

行其津液. 四支不得稟水穀氣, 日以益衰, 陰道不利, 筋骨肌肉, 

無氣以生, 故不用焉.”) 한편, 靈樞·平人絶穀에서는 水穀이 胃

로 들어가서 변하여 五臟을 안정시키고, 血脈으로 들어가 精

神이 거처하게 하는 것을 ‘水穀之精氣’라 했다.(“平人則不然, 

胃滿則腸虛, 腸滿則胃虛, 更虛更滿, 故氣得上下, 五藏安定, 血

脈和利,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 그러나 素問·痺論

의 경우 ‘水穀之精氣’는 營氣에 국한된 표현이며 ‘水穀之悍氣

(衛氣)’의 상대적 표현으로 쓰였다. (“歧伯曰 榮者水穀之精氣

也, 和調於五藏, 灑陳於六府, 乃能入於脈也, 故循脈上下, 貫五

藏絡六府也. 衛者水穀之悍氣也, 其脈慓疾滑利, 不能入於脈

也……”) 때문에 水穀에 기원하여 생산되고, 물질적 성격인 津

液, 營血 등에 담겨 전신으로 공급되는 것을 ‘水穀之氣’라 통

칭하였다.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4.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p.36-37.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0.

을 받아들이는 것을 倉廩之官이라 하고, 이로써 四

傍을 營養하므로 五味가 出한다고 한다.”라고 하였

다.16) 즉, 倉廩之官은 脾胃가 五穀으로부터 五味17)

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18) 倉과 廩을 나누

어 보면, 倉은 정제되지 않은 곡식을 담는 창고이며 

廩은 정제된 곡식을 담는 창고이다.19) 따라서 廩은 

소화과정을 포함한 개념으로 추론할 수 있다. ｢六節

藏象論｣에는 이와 유사한 의미로 ‘倉廩之本’과 ‘器’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王冰20)과 張介賓21)은 이

것이 水穀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

하였다. 반면 高士宗은 ‘倉廩之本’은 脾를 가리키고 

‘器’는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를 가리키는 것으

로 보았으며, 脾는 消化하는 기능, 나머지 五腑는 

有形의 物을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했다.22) 

｢六節藏象論｣과 ｢金匱眞言論｣에서는 脾를 ‘至陰’

으로 표현하였다.23) 至陰의 의미는 공간과 기능으로 

16) “包容五穀, 是爲倉廩之官, 營養四傍, 故雲五味出焉.”(王氷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7.)

17) 여기서 五味는 맛이 아니라, 인체의 필요에 따라 五穀을 

바탕으로 생산한 것을 의미한다. 

18) 張介賓은 倉廩之官의 기능을 脾의 運化와 胃의 受納으로 

구분해 설명하였다.(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

社. 1997. p.15. “脾主運化, 胃司受納, 通主水穀, 故皆爲倉

廩之官.”) 그러나 ｢靈蘭秘典論｣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大

小腸과 같은 다른 腑들은 각기 官名을 붙여 설명한 반면 

胃는 脾와 함께 倉廩之官이라 통칭하였다. 따라서 脾胃가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

므로 나누지 않은 경우라 판단할 수 있다. 

19) “倉은 곡식 중에서 나락같이 아직 정제되지 않은 것을 저

장하는 창고이며, 廩은 쌀과 같이 정제된 곡식을 저장하

는 창고이다.……즉 脾胃는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처럼 인

체를 영양하는 음식물을 받아들여 저장하고 人體에 필요

한 營養物을 공급하는 곳이라는 뜻이다.”(樸贊國. 懸吐黃

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p.180.)

20) “皆可受盛轉運不息, 故爲倉廩之本, 名曰器也.”(王氷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0.)

21) “此六者皆主盛受水穀, 故同稱倉廩之本, 營者水穀之精氣也. 

水穀貯於六府, 故爲營之所居而皆名曰器.”(張介賓. 類經. 北

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6.)

22) 經文을 “脾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胃大腸小腸三焦膀

胱,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로 나누었고, 주석

에 “舊本混入下段, 今改正…… 故脾者, 倉廩之本, 消化水

穀, 穀消則脈道內行…… 形藏四胃大腸小腸膀胱也, 四者皆

藏有形之物, 故名曰器, 又言三焦者, 腸胃膀胱, 皆三焦之所

主也.”라 하였다.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

文獻出版社. 1982.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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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볼 수 있다. ‘至’는 ‘至極’, ‘極致’를 의미하는

데24) 공간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25), 혹은 ‘가장 

깊은 곳’26)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능적

으로는 後天之本으로서 전신을 영양할 수 있도록 水

穀之氣를 생산해내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27) ｢金
匱眞言論｣에서는 腹背로 陰陽을 분류하여 공간적인 

의미로 至陰을 배속하였고, ｢六節藏象論｣에서는 脾

와 다섯 개 腑를 至陰의 類라고 하였는데 水穀之氣

를 공급하는 기능적 의미를 나타낸다. ‘깊다’, 혹은 

‘낮다’의 공간적 속성은 기능과 서로 무관하지 않다. 

脾胃에서 생산하는 水穀之氣가 四臟과 四肢가 활동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太陰根於隱白, 結於太倉……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故開折則倉廩無所輸膈洞, 膈洞者, 取之太

陰, 視有餘不足, 故開折者, 氣不足而生病也. 闔折卽

氣絶而喜悲, 悲者, 取之厥陰, 視有餘不足. (靈樞·根

結)28)

이 단락에서 太陰은 隱白에 뿌리를 둔다고 했으

므로 足太陰을 말한다. 太陰이 손상되면 倉廩이 轉

輸할 바가 없으므로 膈洞29)한다고 하였다. 倉廩30)

23) 至陰은 內經에서 총 24차례 보이는데, 穴位나 長夏를 

가리키기도 하고 臟腑 중에는 脾를 가리키는 경우와 腎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24) “其‘至陰’的含義甚爲原始, 有‘極致’, ‘至極’之義.” (王宏利. 

黃帝內經脾藏象術語文化要素研究. 遙寧中醫大學院博士

論文. 2014. p.49.)

25) 張介賓은 脾土가 地의 象이라 하였는데 (張介賓. 類經. 北

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3. “脾屬人之土, 其體象

地, 故曰牝藏, 爲陰中之至陰也.”) 공간적 의미로서 地는 

가장 낮은 곳이다.

26) 王宏利는 고대 문헌들에 쓰인 용어를 분석하여 ‘陰中之至

陰’을 인체 下部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판단하였다. (王宏利. 

黃帝內經脾藏象術語文化要素研究. 遙寧中醫大學院博士

論文. 2014. p.53. “脾在藏府陰陽屬性上應屬陰, 是以其空

間方位所確定的. 而脾爲‘陰中之至陰’也指在人形體之中的空

間方位上, 脾居於人體下部最內‘窈冥’之處, 故爲陰中之至

陰.”)

27) “여기서의 至는 根源을 뜻하니, 여기서 脾를 至陰이라고 

한 것은 脾가 水穀之氣를 받아 人體의 生命活動을 영위하

는 後天의 근원이기 때문이다.”(樸贊國. 懸吐黃帝內經素問

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p.72.)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50.

은 水穀之氣의 생산을 비유한 표현이며, 轉輸는 생

산물을 인체 각처에 공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倉

廩이 轉輸할 바가 없다는 것은 생산이 안 되어 분배

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脾가 水穀之氣의 생산

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배 기능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天氣通於肺, 地氣通於嗌, 風氣通於肝, 雷氣通於心, 

穀氣通於脾, 雨氣通於腎. 六經爲川, 腸胃爲海, 九竅

爲水注之氣. (素問·陰陽應象大論)31)

위 문장에서는 인체의 陰陽變化를 天地에 대비해 

설명하였다. 이 중 脾臟에 통하는 穀氣는 山穀에서 

피어오르는 濕氣를 말한다.32) 山穀은 山과 골짜기의 

의미를 포괄하는데 山은 土를 의미하고 골짜기는 

‘깊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至陰과 유사한 의

미가 있다. 濕氣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水穀之氣를 

생산해내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33)   

五藏常內閱於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

知臭香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

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

29) 膈洞의 뜻에 대한 注家들의 설명은 분분하다. 張介賓은 

막혀서 토하는 것으로 보았고(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

醫藥出版社. 1997. p.132. “膈, 隔塞也. 洞, 如邪氣藏府病

形篇曰, 洞者, 食不化, 下嗌還出也.”), 章虛穀은 洞泄하는 

것으로 보았고(樟虛穀.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

出版社. 1986. p.77.)“膈洞者, 膈中乏氣而腸胃無約束, 則

傳導失司而洞泄之病.”), 張志聰은 위로는 막히고 아래로는 

飱泄하는 것으로 보았다.(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47.“膈者, 上不開而不受納, 洞者, 下

關折而飱泄也.”) 

30) 倉廩은 곡식을 담아두는 곳이므로 일반적으로 闔에 해당

한다. 그런데 본문 중에 闔이 손상된 증상은 정신증상(喜

悲)에 가깝다. 따라서 闔은 神을 담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5.

32) “脾屬土而主濕, 故山穀蒸濕之氣通於脾濕” (樟虛穀. 靈素節

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5)

33) “산골짜기에서 나온 물이나 濕氣가 草木을 滋養하듯이, 

脾에서 水穀之氣를 운화시켜 身體를 滋養하여 肝心肺腎을 

영양하므로, 穀氣가 脾에 통한다고 하였다.” (樸贊國. 懸

吐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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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五穀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 (靈樞·

脈度)34)

｢脈道｣에서는 七竅의 감각기능에 대해 말했다. 

肺心肝腎이 후각, 미각, 시각, 청각 능력을 주관하는 

것에 비해 脾에 대해서는 五穀을 아는 감각을 주관

한다고 하였다. 楊上善은 이에 대해 “곡식에는 五味

가 있으니 혀가 이미 그것을 알고, 五穀의 구별은 

입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리를 먹은 경우에 콩이

라 말하지 않는다.”35)라고 하였다. ‘知五味’는 맛을 

구별하는 것이고, ‘知五穀’은 五穀을 구별할 수 있다

는 말이다. 五穀은 主食으로 인체에 가장 필수적인 

음식이다. 素問·藏氣法時論에 따르면 인체의 精과 

氣를 기르는 것은 五穀이다.36) 그러한 五穀을 구별하

는 감각이 脾에 의존하므로 脾의 기능이 인체의 精氣

를 기르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脾風之狀, 多汗惡風, 身體怠墯, 四支不欲動, 色薄

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素問·風論)37)

刺皮, 無傷肉, 肉傷則內動脾, 脾動則七十二日, 四

季之月, 病腹脹煩, 不嗜食.(素問·刺要論)38)

｢風論｣과 ｢刺要論｣에서는 각각 脾病에 ‘不嗜食’을 

언급하였다. ‘不嗜食’은 식욕부진을 의미한다. 食慾

은 음식을 먹어서 몸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자 하

는 욕구이다. 脾病에 식욕부진이 나타난다는 것은 

몸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기능이 脾와 관련됨을 

의미한다. 

脾氣虛則夢飮食不足, 得其時則夢築垣蓋屋. (素問·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5.

35) “穀有五味, 舌已知之, 五穀之別, 口知之也, 故食麥之者, 不

言菽也.”(楊上善 選注. 錢超塵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01.)

36) “五穀爲養, 五果爲助, 五畜爲益, 五菜爲充. 氣味合而服之, 

以補精益氣也.”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

학연구원출판사. 1985. p.89.)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58.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88.

方盛衰論篇)39)

위 문장에서는 脾氣가 虛할 때와 脾가 주관하는 

時를 얻었을 때40) 꾸는 꿈을 말하였다. 이 중 脾氣

虛에는 음식이 부족한 꿈을 꾼다. 이에 대해 張介賓

은 “곳간이 비었으므로 음식을 얻고 싶어 한다.”41)

라고 하였다. ‘곳간이 비었다’는 것은 水穀之氣가 부

족한 정황을 의미하며, ‘음식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은 食慾을 의미한다. 王冰은 “脾가 水穀을 들이므

로 음식이 부족한 꿈을 꾼다.”42)라고 하였다. ‘水穀

을 들이는 것(納水穀)’은 일반적으로 胃의 기능인데, 

脾를 주어로 말한 것은 脾가 水穀을 들일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하는 主體라는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脈度｣의 문장과 더불어 볼 때, 脾가 水

穀之氣의 생산에 관한 감각과 욕구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2) 분배 기능

이 단락에서는 脾의 기능이 水穀之氣의 분배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술하였다. 실상 생산과 분배는 

분절되지 않는 일련의 과정인데, 어떠한 경우에 있

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이 

경우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소화는 胃, 인체 각 

부분에 분배하는 것은 脾의 기능으로 인식했다. 

四支皆稟氣於胃, 而不得至經, 必因於脾, 乃得稟

也.…… 脾藏者, 常著胃土之精也. (素問·太陰陽明

論)43) 

歧伯曰, 脾脈者土也, 孤藏以灌四傍者也. (素問·玉

機眞藏論)44)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21.

40) “得其時, 謂辰戌醜未之月, 各旺十八日.” (王氷 選注. 黃帝

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63.)

41) “倉廩空虛, 故慾得飮食”(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

出版社. 1997. p.277.)

42) “脾納水穀, 故夢飮食不足.” (王氷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

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63.)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2.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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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

肺, 通調水道, 下輸膀光.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

時五藏, 陰陽揆度以爲常也. (素問·經脈別論)45)

歧伯曰 酒入於胃, 則絡脈滿而經脈虛. 脾主爲胃行

其津液者也…… (素問·厥論)46)

肝生於左, 肺藏於右, 心部於表, 腎治於裏, 脾爲之

使, 胃爲之市. (素問·刺禁論)47)

 

｢太陰陽明論｣에서는 四肢가 필요한 氣를 胃로부터 

받지만 반드시 脾의 기능에 의함을 명시하였다. 즉 

氣를 생산하는 胃와 ‘드러내는’(혹은 ‘입히는’) 脾의 

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四肢가 氣를 받는 

과정에서 脾의 분배 기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玉機眞藏論｣에서는 ‘四傍에 물을 댄다(灌)’고 표

현하여 脾의 분배 기능을 명시하였다. 孤藏은 특정

하여 主하는 時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 해설48)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편

으로 ‘외롭다’는 것은 그 하는 일에 비해 勞苦가 드

러나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49) 

｢經脈別論｣에서는 飮水가 흡수되고 순환하는 과

정을 설명했는데, 脾가 水精을 散布한다고 하였

다.50) ｢厥論｣에서는 脾臟이 津液을 運行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刺禁論｣에서는 脾를 ‘使’, 胃를 ‘市’라 하

여 기능을 대비하였다. ‘市’는 ‘모임’을 의미하므로 

水穀에서 만들어진 氣가 모이는 공간을 가리킨다. 

‘使’는 ‘부리다’, ‘시키다’는 뜻으로 대신 전달하는 기

능을 표현하였다.51) 모두 脾의 기능을 분배에 두고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6.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69.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90.

48) “脾屬土而位居中央, 各旺四季月十八日, 不得獨主於時, 故

謂孤藏.”(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79.)

49) 같은 편에 “歧伯曰善者不可得見, 惡者可見.”이라 하였는

데 병이 없을 때에는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한다.   

50) “水飮入胃, 則其氣化精微, 必先輸運於脾, 是謂中焦如漚也. 

脾乃散氣, 上如雲霧, 而歸於肺, 是謂上焦如霧也.”(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7.)

51) “脾가 胃에 모인 氣를 다른 藏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

있다.

今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 四支不得稟水穀氣, 氣日

以衰, 脈道不利, 筋骨肌肉, 皆無氣以生, 故不用焉. 

(素問·太陰陽明論)52)

 위 문장에서는 脾病에 津液의 운행 기능 不全으

로 인해 穀氣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을 설

명하였다. 四肢의 筋骨飢肉이 모두 脾臟의 분배기능

에 의존해 氣를 공급받음을 알 수 있다.

平脾脈來, 和柔相離, 如雞踐地, 曰脾平, 長夏以胃

氣爲本. 病脾脈來, 實而盈數, 如雞擧足, 曰脾病. 死脾

脈來, 銳堅如烏之喙, 如鳥之距, 如屋之漏, 如水之流, 

曰脾死. (素問·平人氣象論)53)

歧伯曰 其來如水之流者, 此謂太過, 病在外, 如鳥

之喙者, 此謂不及, 病在中.……太過則令人四支不擧, 

其不及則令人九竅不通, 名曰重強. (素問·玉機眞藏

論)54)

太陰有餘病肉痺寒中, 不足病脾痺. (素問·四時刺逆

從論)55)

위 문장들은 脾脈을 虛實을 설명하였다. ｢平人氣

象論｣에 따르면 脾의 平脈은 ‘和柔相離’한 것이다. 

‘和柔’는 부드럽게 적셔주는 성질을 말하고, ‘相離’는 

脾의 공급이 알맞게 나누어지는 작용을 나타낸다.56) 

새의 부리처럼 뻣뻣한 것은 ‘和柔’하지 못한 脈이고, 

고, 胃는 오장에서 사용될 氣를 모아 두는 일을 함을 말

한 것이니, 이는 氣의 생산과 운반을 말한 것이다.” (樸贊

國. 懸吐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p.856.)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2.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66.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73.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29.

56) “和柔相離, 本中土和柔之氣, 而離散於四傍也. 如鷄踐地, 

鷄足四爪踐地, 猶脾土和柔而濡潤也.”(高士宗. 黃帝素問直

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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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흐르듯 한 것은 ‘相離’하지 못한 脈이다. 

｢玉機眞藏論｣에 따르면 뻣뻣한 것은 不及脈이며 

病이 中에 있고 증상은 九竅不通이다. 반대로 물 흐

르듯 한 것은 太過脈이며 病이 外에 있고 증상은 四

肢不擧이다. 九竅는 五臟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九竅

不通은 五臟病에 속한다.57) 五臟은 脾로부터 水穀之

氣를 공급받아야 안정된다.58) 즉 不及은 脾가 五臟

에 水穀之氣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고59), 

‘病在中’은 五臟病을 의미한다.60) 太過脈에 四肢不

擧한 원인을 張介賓은 濕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고,61) 高士宗은 濕氣가 침입하여 四肢에 머

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62)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太過는 濕邪의 太過를 의미한다. 濕邪가 끼어 水穀

之氣가 四末로 분배되는 과정을 방해하므로 四肢를 

들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病在外’는 

四肢의 病을 의미한 것으로 五臟病 의 상대적 표현

이다. 太過不及의 脈證을 종합해보면 太過는 濕邪가 

분배를 저해하여 四肢가 영양 받지 못한 것이고, 不

及은 脾의 공급 부족으로 五臟이 불안한 것이다. 

｢四時刺逆從論｣에는 有餘한 것은 肉痺가 되고 부

족한 것은 脾痺가 된다고 하였다. 肉痺는 外에 해당

하며 脾痺는 中에 해당하므로 ｢玉機眞藏論｣의 논법

과 같다.   

太陰藏搏者, 用心省眞, 五脈氣少, 胃氣不平, 三陰

57) “五藏常內閱於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臭香

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於目, 肝和則

目能辨五色矣.”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

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5.)

58) “脾藏營, 營舍意,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藏不安, 實則腹脹, 

經溲不利.”(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

원출판사. 1985. p.69.)

59) “脾之孤藏, 以灌四傍, 今病則五藏不和, 故九竅不通.”(王氷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35.)

60) 不及의 경우 水穀之氣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므로 五臟 

뿐 아니라 四肢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病

在中’이라 한 것은 病이 五臟에 미쳤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形體病에 비해 五臟病이 더 근본적이고 위중한 

병이기 때문이다.   

61) “脾土太過, 病在外, 故令人四支不擧, 而脾主四支而濕勝之

也.”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1.)

62) “脾脈太過, 濕氣浸淫, 流於四末, 則令人四支不擧.”(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148.) 

也, 宜治其下兪, 補陽寫陰. (素問·經脈別論)63)

위 문장에서는 太陰의 脈象을 말했다. “太陰脈이 

왕성하게 박동하면 세밀히 살펴야 하며, 五脈의 氣

가 적어지고 胃氣가 不平하다라”고 하였다. 經文 중

에 手足을 나누지 않았으나 注家들은 대부분 足太陰

脾脈으로 보았다.64) ‘五脈氣少’는 太陰이 五脈에 氣

를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胃氣不平’은 四臟에 

드러나는 胃氣가 不平한 것일 수도 있고, 病이 傳하

여 胃가 傷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자를 의미한다면 

‘五脈氣少’와 같은 분배 기능의 문제로 볼 수 있다. 

 

帝曰 熱厥何如而然也. 歧伯曰 酒入於胃, 則絡脈滿

而經脈虛.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 陰氣虛則陽氣入, 

陽氣入則胃不和, 胃不和則精氣竭, 精氣竭則不營其四

支也. 此人必數醉若飽以入房, 氣聚於脾中不得散, 酒

氣與穀氣相薄, 熱盛於中, 故熱徧於身, 內熱而溺赤也. 

(素問·厥論)65)

有所墮墜, 惡血留內, 有所大怒, 氣上而不下, 積於

脅下, 則傷肝. 有所擊仆, 若醉入房, 汗出當風, 則傷

脾. 有所用力擧重, 若入房過度, 汗出浴水, 則傷腎.(靈

樞·邪氣藏府病形)66)

｢厥論｣에서는 음주로 인하여 熱厥이 발생하는 기

전을 설명하였다. 脾臟이 津液을 운행하며, 脾의 운

행이 부전함에 따라 胃가 不和하게 되고 四肢가 영

양 받지 못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醉飽入房은 脾

의 분배작용을 악화시켜 熱氣를 가중시킨다. ｢邪氣

藏府病形｣에서는 擊仆67)한 바가 있는데 醉入房하거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6.

64) “三陰, 太陰脾之脈也.”(王氷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

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41.), “太陰者, 足太陰脾經

也.”(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6.)

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69.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6.

67) 張介賓은 肌肉을 상한 것이라 하였는데(張介賓. 類經. 北

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77. “脾主肌肉, 飮食擊仆

者, 傷其肌肉.”) 의미가 분명치 않다. 字義로는 물리적 外

傷이나 卒中으로 볼 수 있는데, 앞뒤 문장을 볼 때 脾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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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汗出當風하면 脾를 상한다고 하였다. ｢厥論｣를 

참고하면 醉入房이 脾中에 氣가 흩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素問·五臟生成을 참고하

면 汗出當風으로 腹中에 積氣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68) 따라서 ‘傷脾’는 脾臟의 분배기능이 손

상된 것을 의미한다. 

 

帝曰 有病口甘者, 病名爲何? 何以得之? 歧伯曰 

此五氣之溢也, 名曰脾癉. 夫五味入口, 藏於胃, 脾爲

之行其精氣, 津液在脾, 故令人口甘也, 此肥美之所發

也. 此人必數食甘美而多肥也. (素問·奇病論)69)

熱病嗌乾多飮, 善驚, 臥不能起, 取之膚肉, 以第六

鍼, 五十九. 目眥靑, 索肉於脾, 不得索之木, 木者肝

也. (靈樞·熱病)70)

｢奇病論｣에서는 脾가 水穀之氣를 분배하지 못하

고 쌓이므로 입이 달게 느껴지는 병에 대해 설명하

였다. ｢熱病｣에서는 嗌乾多飮, 善驚, 臥不能起에 肉

에 자침하며, 脾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章虛穀은 이를 津液이 수포되지 못해 발생한 병으로 

해석했다.71)

脾痺者, 四肢解墯, 發咳嘔汁, 上爲大塞. (素問·痺

論)72)

厥心痛, 痛如以錐鍼刺其心, 心痛甚者, 脾心痛也, 

取之然穀太谿. (素問·厥病)73)

를 상하는 어떤 행위나 外證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68) “五藏之象, 可以類推, 五藏相音, 可以意識…… 黃脈之至

也, 大而虛, 有積氣在腹中, 有厥氣, 名曰厥疝, 女子同法, 

得之疾使四支汗出當風.”(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40.)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76.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38.

71) “此熱邪傷脾, 津液不能上輸, 而嗌乾多飮, 脾病則肝木乘之, 

故善驚而目眥靑, 臥不能起者, 脾主肉, 脾傷則身重也.” (樟

虛穀.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313.)

7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6.

7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62.

｢痺論｣에서는 脾痺에 四肢가 늘어지는 것과  막

혀서 上逆하는 증상을 설명하였다. 이는 脾가 四肢

로 津液을 분배하지 못하므로 막혀서 생기는 증상으

로 볼 수 있다.74) ｢厥病｣에서는 송곳으로 찌르듯이 

기가 衝逆하는 증상을 脾心痛이라 하였다. 이 또한 

脾가 펼쳐지지 못해서 逆하는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75) 

故飮食飽甚, 汗出於胃, 驚而奪精, 汗出於心, 持重

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勞苦, 汗出

於脾. (素問·經脈別論)76)

과도한 활동이 어느 臟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였는데, 五藏과 함께 胃를 언급하였다. 脾胃

의 증상을 살펴보면, 과식하면 胃에 땀이 나고, 과

로하면 脾에 땀이 난다.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능은 

胃에 속하므로 과식은 위에 부담이 되는 반면 脾가 

四肢에 水穀之氣를 공급하므로 四肢의 用力이 과도

하면 脾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77)   

脾欬之狀, 欬則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

動, 動則欬劇.……脾欬不已, 則胃受之, 胃欬之狀, 欬

而嘔, 嘔甚則長蟲出. (素問·欬論)78)

脾風之狀, 多汗惡風, 身體怠墯, 四支不欲動, 色薄

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胃風之狀, 頸多

汗, 惡風, 食飮不下, 鬲塞不通, 腹善滿, 失衣則䐜脹, 

食寒則泄; 診形瘦而腹大. (素問·風論)79)

74) “土灌四旁, 痺則土氣不灌, 氣惟上逆, 故發咳. 入胃之飮, 借

脾氣以散精, 痺則不能散精, 故嘔汁. 脾氣不能轉輸, 則肺不

能通調, 故上爲大塞.”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

技術文獻出版社. 1982. p.312.)

75) “脾之支脈, 注於心中, 若脾不能運而逆氣攻心, 其痛必甚有

如錐刺者, 是謂脾心痛也.”(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

出版社. 1997. p.340.)

7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6.

77) “搖體勞苦, 謂動作施力, 非疾走遠行也, 然動作用力, 則穀

精四布, 脾化水穀, 故汗出於脾也.”(王氷 選注. 黃帝內經素

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40.)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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脾瘧者, 令人寒, 腹中痛. 熱則腸中鳴, 鳴已汗出, 

刺足太陰.…… 胃瘧者, 令人且病也, 善飢而不能食, 

食而支滿腹大, 刺足陽明太陰橫脈出血. (素問·刺瘧

論)80)

脾病身痛體重…… 胃病脹滿…… (素問·標本病傳

論)81)

脾脹者, 善噦, 四肢煩悗, 體重不能勝衣, 臥不安

.…… 胃脹者, 腹滿, 胃脘痛, 鼻聞焦臭, 妨於食, 大便

難. (靈樞·脹論)82)

위 문장들에서는 특정 病證에 대한 臟腑辨證 내

용을 서술하였으며, 五藏證과 함께 胃證을 나누었다. 

대략적으로 四肢解惰, 身體重과 같은 말단 증상은 

주로 脾病에 속하고 腹脹滿, 食不下, 大便難과 같이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은 胃病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四肢는 동작에 의한 氣의 소비가 가장 많은 

곳으로 분배 기능이 不利하면 四肢의 장애를 초래하

기 쉽다. 반면 胃는 음식을 들이고 내려 보내는 것

이 주된 역할이므로 소화기 증상은 胃病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內經에서 ‘五藏+胃’로 辨證한 내용

은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한 篇들에 주로 많다. 生

理를 설명한 부분에 비해 病證과 관련한 설명에서는 

脾病과 胃病을 대비해 구분하려 했던 시도가 상대적

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생산 기능을 설명하면서, ‘至陰’에는 가장 

낮은 곳, 혹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공간적 의

미가 있으며,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생산 기능

을 표현한다는 점을 말했다. 楊上善은 ｢金匱眞言論｣
의 주석에서 “脾는 腹中에 거처하고 至陰의 위치에 

있어서 四藏을 돕기 때문에 陰中之陰이라 한다.”83)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58.

8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36.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p.230-231.

8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78.

83) “脾居腹中, 至陰之位, 以資四藏, 故謂陰中之陰.”(楊上善 

選注. 錢超塵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

라 하였다. ‘資’는 경제적 도움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至陰을 四臟에 물질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가

장 낮은 곳에 위치하다’라는 至陰의 의미가 분배 기

능을 상징한 표현들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다. ‘使’와 ‘孤藏’은 자신이 나서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는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至陰의 공간적 의미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至陰은 脾의 

생산 기능 뿐 아니라 분배 기능을 일부 포괄하는 표

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脾臟의 분배 기능에 대한 여러 문장

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들과 중복되는 것

이 많아 생략하였다.  

2. 氣機의 조절 기능

氣機의 조절 기능은 氣의 운행을 조절하고 균형

을 맞춰주는 기능을 말한다.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 其性靜兼, 

其德爲濡, 其用爲化, 其色爲黃, 其化爲盈, 其蟲倮, 其

政爲謐…… (素問·五運行大論)84)

脾土의 생성과 그 類屬에 대해 말하였다. 내용 

중에 그 性은 靜兼하며, 用은 化이며, 政이 謐하다

고 표현했다. 本性은 靜兼한데, 靜은 安靜함을 말하

고 兼은 四氣를 아우름(幷)을 뜻한다.85) 作用이 化

라 한 것은 四氣의 變化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86) 

다스림(政)은 謐이니 安靜시키는 것을 말한다.87) 종

합해보면 脾土는 中央으로서 나머지 四氣의 변화에 

참여하여 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다스리는 

社. 2006. p.53.)

8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38.

85) “兼, 謂兼寒熱暄涼之氣也. 白虎通曰 脾之爲言幷也, 謂四氣

幷之也.” (王氷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

版社. 1997. p111.)

86) 王冰 “化, 謂兼諸四化幷已, 爲五化, 所謂風化熱化燥化寒

化. 周萬物而爲生長化成收藏也.”  (王氷 選注. 黃帝內經素

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11.)

87) “謐, 靜也. 安靜寧謐, 土之政也.” (張介賓. 類經. 北京. 中

國中醫藥出版社. 1997.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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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맡고 있다.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在味爲甘, 

在志爲思. 思傷脾, 怒勝思. (陰陽應象大論)88)

五精所幷, 精氣幷於心則喜, 幷於肺則悲, 幷於肝則

憂, 幷於脾則畏, 幷於腎則恐, 是謂五幷, 虛而相幷者

也. (素問·宣明五氣)89)

黃帝內經에서는 肝腎脾肺腎에 각각 怒喜思悲恐

의 감정이 배속하였다. 이 중 怒喜悲恐은 어떤 상황

을 맞닥뜨린 순간 일어나는 감정인데 반해, 思는 문

제 해결을 위한 이성적 판단이다. 판단을 통해 결정

하는 것은 행동의 방향이다.90) 때문에 怒喜悲恐이 

일정한 방향으로 氣變化를 일으키는91) 반면, 思는 

정해진 방향성이 없으며 상황에 맞게 방향을 조정하

는 역할을 한다. ‘思하면 氣가 結한다’는 것은 판단

을 내리지 못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므로 정체되는 

것을 의미한다.92) 비유하자면 上下左右로 말을 옮기

는 장기판에서 사람이 판단을 하지 못해 말이 움직

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판단과 결정이 脾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주

로 변화가 일어날 때이다. 변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때에 맞는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相異한 기운

으로 인해 생기는 부조화이다. 따라서 판단하여 때

에 맞게 전환을 시켜주고 부조화를 조정해줄 主宰者

8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4.

8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92.

90)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陰陽을 결정하고 五行을 결정

하는 것이다. 그런데 思慮가 많아지면 행동에 결정을 내

리지 못하는데, 陰陽五行을 결정하지 못하므로 결국 脾氣

가 중부에 울하여 脾가 상한다.” (樸贊國. 懸吐黃帝內經素

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p.112.)

91)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

氣泄, 驚則氣亂, 勞則氣耗, 思則氣結.”(洪元植. 精校黃帝內

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46.)

92) 素問·擧痛論에서는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留而

不行, 故氣結矣.”(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

학연구원출판사. 1985. p.146.)라 하여 思를 하면 마음을 

한 곳에 두게 되므로 氣가 움직이지 않고, 때문에 氣가 

結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옮

겨가면 人氣를 주관하는 臟도 肝에서 心으로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 脾는 四季와 四間方에 배속되어 전

환되는 것을 돕고 발생한 부조화를 조정하여 항상성

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變化에 참여하

고 四氣를 아우른다고 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때

에 맞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宣明五氣｣에서는 脾가 虛할 때 精氣가 몰리면 

畏하는 감정이 생긴다고 하였다. 畏는 思慮가 심한 

것이다.93) 思慮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인데 思慮가 

심한 것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때

문에 두려움이 발생한다.  

四支皆稟氣於胃, 而不得至經, 必因於脾, 乃得稟

也.…… 脾藏者, 常著胃土之精也, 土者生萬物而法天

地, 故上下至頭足, 不得主時也. (素問·太陰陽明論)94) 

이 문장은 앞서 설명했듯이 脾의 분배 기능을 뜻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조절 기능과 긴밀히 연

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장 중에 ‘土者生萬物而

法天地’는 土의 역할을 말하며, ‘故上下至頭足, 不得

主時也.’는 그 결과를 말한다. ‘生萬物’은 물질을 만

들어 내는 작용이며, 인체에서는 ‘胃土之精’의 생산

을 가리킨다. ‘法天地’에서 ‘法’은 운행의 理致가 있

음을 말하며, 그것이 天地를 따른다는 뜻이다. 운행

을 주관하는 것은 脾土의 기능이다. 따라서 ‘法天地’

는 脾臟이 단순히 胃土之精을 공급하는 수송기관이 

아니라 天地가 萬物을 길러내듯 배분할 곳을 판단하

는 능동적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主

宰者로서의 역할이며, 脾臟의 조절 기능을 의미한다.

歧伯對曰 正月二月, 天氣始方, 地氣始發, 人氣在

肝. 三月四月, 天氣正方, 地氣定發, 人氣在脾. 五月六

月, 天氣盛, 地氣高, 人氣在頭. 七月八月, 陰氣始殺, 

93) “此言五藏之精氣, 幷於所虛之藏也. 陰陽應象大論曰……脾

虛而餘藏精氣得以幷之, 則爲畏, 夫在志爲思而此曰畏, 以過

思則畏勝也.”(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

出版社. 1994. p.386.)  

9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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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氣在肺. 九月十月, 陰氣始冰, 地氣始閉, 人氣在心. 

十一月十二月, 冰復, 地氣合, 人氣在腎. (素問·診要經

終論)95) 

｢診要經終論｣의 月別 配屬은 일반적이지 않다. 3, 

4월의 人氣를 脾臟에 배속했고 9, 10월에 心을 배

속하였다. 9, 10월에 心을 배속한 이유를 王冰은 陽

氣를 따라 들어가기 때문이라 하였고96), 張介賓은 

陽氣가 속(中)에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97) 모두 陽

氣를 수렴시키고 心陽을 보존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3, 4월의 人氣는 脾에 배속하였고 天氣

가 반듯하고(正方) 地氣가 안정되게 펴지는(定發) 때

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心에 배속되며 陽

氣가 크게 확산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安定과 正方을 

말한 것은 陽氣가 펼쳐질 때 過盛하거나 亂暴하지 

않도록 제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서 陽氣의 

보존을 중시한 것에 비춰볼 때, 제어를 해야 하는 

까닭은 陽氣가 쓸데없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때 인체의 氣를 주관하는 것은 脾라 

하였으므로 脾가 인체의 陽氣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帝曰 脾不主時, 何也? 歧伯曰 脾者土也, 治中央, 

常以四時長四藏, 各十八日寄治, 不得獨主於時也. (素

問·太陰陽明論)98)

脾主長夏, 足太陰陽明主治, 其日戊己, 脾苦濕, 急

食苦以燥之. (素問·藏氣法時論)99)

위 문장에서 보이듯 脾가 주관하는 시간에 대해

서는 두 가지의 설명이 있다. 하나는 四季節의 사이

이고 하나는 봄여름과 가을겨울의 사이인 長夏이다. 

9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54.

96) “陰氣始凝, 地氣始閉, 隨陽而入, 故人氣在心.”(王氷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7.)

97) “自秋入冬, 陰氣始凝, 地氣始閉, 陽氣在中, 故人氣在心.”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08.)

9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2.

9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8.

長夏로 배속되었을 때 脾臟은 나머지 四臟과 동등한 

五行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반면, 四季

에 배속되었을 때는 나머지 四臟과 다른 위상이며, 

그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

다.100) 

五脈應象, 肝脈絃, 心脈鉤, 脾脈代, 肺脈毛, 腎脈

石, 是謂五藏之脈. (素問·宣明五氣)101)

長夏胃微耎弱曰平, 弱多胃少曰脾病, 但代無胃曰

死; 耎弱有石曰冬病, 弱甚曰今病. 藏眞濡於脾, 脾藏

肌肉之氣也. (素問·平人氣象論)102)

｢宣明五氣｣와 ｢平人氣象論｣에서는 脾臟의 脈象을 

가리켜 ‘代’라 하였다. 張介賓은 代脈이  和耎하며, 

四季에 旺盛하고, 계절에 따라 당시의 脈에 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103) ‘和耎’과 ｢平人氣象論｣
의 ‘耎弱’은 ‘부드러움’을 뜻한다. 부드러운 것은 개

성이 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때문에 他者와 공존하기 쉬우며, 다른 것들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공존하기 쉬우므

로 사계절의 脈과 겸할 수 있고, 완충작용이 필요한 

四季에 旺盛하다. 代脈의 부드러운 성질은 脾의 속

성을 나타내며, 이런 속성으로 인해 脾가 四臟을 포

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

한다. 

太陰藏搏者, 用心省眞, 五脈氣少, 胃氣不平, 三陰

也, 宜治其下兪, 補陽寫陰……太陰藏搏, 言伏鼓也. 

100) “脾土는 五行運動의 중심으로 四臟의 운동변화를 주관

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脾를 제외한 나머지 四臟은 

각각 四時에 귀속되어 四時의 변화에 따라 왕성하고 쇠약

한 차이를 두는데 脾는 四時에 귀속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四臟의 운동변화를 조절하기 때문에 四臟을 거느린다고 

하였다.” (樸贊國. 懸吐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

문당. 2005. p.558.)

10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92.

10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5.

103) “代, 更代也. 脾脈和耎, 分王四季, 如春當和耎而兼弦, 夏

當和耎而兼鉤, 秋當和耎而兼毛, 冬當和耎而兼石, 隋時相代, 

故曰代, 此非中止之謂, 詳按在脈色類四.”(張介賓. 類經. 北

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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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經脈別論)104)

三陰者, 六經之所主也, 交於太陰, 伏鼓不浮, 上空

志心. (素問·陰陽類論)105)

｢經脈別論｣에서 ‘用心省眞’은 脾脈이 자세히 살피

는 것을 의미한다.106) ‘伏鼓’는｢陰陽類論｣에서 ‘不

浮’라 한 것을 볼 때 뜨지 않는 맥을 말한다. 이를 

통해 太陰의 脈은 깊숙한 곳에 있으며 겉으로 잘 드

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앞서 생산과 분배 기능에서 언급한 至陰이나 孤藏과 

비슷하다. ｢陰陽類論｣에서는 “三陰은 六經을 주관한

다.”라고 하여 太陰이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종합해보면 太陰은 전체를 주관하지만 겉으

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107)   

III. 考  察

앞서 黃帝內經의 저술시대에 바라본 脾의 기능

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문장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脾藏의 기능은 水穀之氣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기능과 인체 氣機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이해

할 수 있었다.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는 생산에 중점

을 둔 내용과 분배에 중점을 둔 내용이 있었고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었다. 

 

1. 기존 연구와의 비교

1) 黃帝內經硏究大成
이 단락에서는 본론에서 분류한 내용을 기존 연

구와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黃帝內經의 藏象理論

10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6.

10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18.

106) “五臟脈 중 脾脈은 緩脈으로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脈象이므로 여기에서도 자세히 살피라고 하였다.” (白裕

相. 黃帝內經의 三陰三陽 脈象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8. 21(3). p.112.)

107) “太陰이 중앙 土로서 六經을 모두 주관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위로 뜨지 않으니 氣가 위로 부족하여 

마음이 공허해 진다고 하였다.”(白裕相. 黃帝內經의 三

陰三陽 脈象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3). p.112.)

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그

것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근 자료는 1999년에 출판

된 黃帝內經硏究大成108)이다. 이후의 문헌 연구들

은 특정 篇이나 구절에 한정된 것이 다수이며, 문헌 

자체보다는 임상적으로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문자학 

등의 여타 분야와 연계하여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

다. 따라서 硏究大成의 藏象理論 부분을 비교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黃帝內經硏究大成·黃帝內經理論硏究·藏象硏究·脾

與胃109)에서는 脾胃의 기능을 총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목차를 살펴보면, 胃爲五臟六腑

之海, 脾主升淸, 胃主降濁, 胃主受納腐熟, 脾爲胃行

其津液, 脾屬至陰爲五臟之使, 脾土與時令的關系, 脾

胃與神志的關系, 四肢者諸陽之本也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 胃는 五臟六腑의 海가 된다.

‘胃者五藏之本’, ‘胃者六府之海’, ‘胃者收穀氣血之

海’와 같은 구절을 대표로 삼아 水穀之氣의 생산을 

설명하였다. 진단, 치료, 예후판단에서 胃氣의 회복

이 중요 지표가 된다는 점, 양생법에서 음식조절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胃를 중심으로 서

술하였으며 脾와 胃, 생산과 분배의 구분 없이 나열

하였다. 본 논문의 방식에서는 생산 기능에 해당한

다. 

(2) 脾는 升淸을 主하고 胃는 降濁을 主한다.

脾胃의 기능을 升淸과 降濁으로 대비하여 기술하

였다. 脾主升淸에서는 升淸의 결과로 ①衛氣營血이 

心肺로 上輸하고 온몸을 운영함, ②水穀精微가 頭面

에 이르고 諸竅를 영양함, ③四肢肌肉을 기름, ④臟

腑를 固攝하고 臟器를 편안하게 함을 들었다. 그러

나 內經의 문장에서 실제 이러한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①에서는 “人受氣於穀, 穀入

於胃, 以傳與肺, 五藏六府, 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

108) 黃帝內經과 관련한 서지학, 의사학, 의학이론, 임상학, 

타학문과의 연계 등의 내용을 집대성하였다. 이후로는 
硏究大成으로 약칭하였다. 

10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硏究大成. 北京出版社. 北京. 

1999. pp.8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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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爲衛.”(靈樞·營衛生會)와, “中焦受氣, 取汁變化而

赤, 是謂血.”(靈樞·決氣)을 脾氣升淸의 결과라 하였

다. 그러나 두 문장에서 脾氣가 관여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앞 문장의 내용은 營衛를 淸濁으로 

구분한 것인데 脾氣升淸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뒤 문장에는 淸濁의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 

두 문장은 胃에서 받은 穀氣가 營衛와 血의 재료가 

됨을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에서도 

“今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 四支不得稟水穀氣, 氣日

以衰, 脈道不利, 筋骨肌肉, 皆無氣以生, 故不用焉.”

(素問·太陰陽明論)과 ‘治痿獨取陽明’(素問·痿論) 구절

을 예로 들었는데, 脾胃가 四肢肌肉에 水穀之氣를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것 외에 淸濁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 ④에서는 黃帝內經의 문장을 전혀 인용

하지 않았으며, 升淸이 ‘脾統血’ 작용을 가능하게 하

고 中氣下陷을 막는다고 했는데 역시 淸濁의 내용을 

유추해내기 어렵다.

胃主降濁에서는 ①糟粕이 下行함, ②受納을 가능

하게 함, ③膽木之氣가 降함이 降濁의 결과로봄, ④

脾升과 胃降이 상호 연관됨을 말하였다. ①②③에서 

근거한 인용문은 거의 모두 후대 의가의 설명이며, 

黃帝內經을 인용한 것으로는 ①에서 “中氣不足, 

溲便爲之變, 腸爲之苦鳴.”(靈樞·口問)이 유일하다. ④

에서는 胃降하면 膽汁이 小腸으로 분비되어 음식소

화를 돕는다고 하였는데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없

다. 두 단락의  설명에서 脾升, 胃降은 黃帝內經
의 내용을 반영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淸濁의 개

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淸濁을 분별하는 주체가 

脾胃라는 점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3) 胃는 受納과 腐熟을 主하고 脾는 胃를 위해 

津液을 운행한다.

이 부분에서는 胃의 受納腐熟과 脾의 津液運行을 

설명하였다. 脾胃의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경우, 

脾의 운행이 위의 受納을 돕는 기전, 脾病이 胃病을 

유발하는 기능관계를 설명했다. 이는 본론의 脾의 

분배 기능에서 설명한 것과 대체로 같다. 

(4) 脾는 至陰에 속하며 五臟의 使가 된다.

至陰과 五臟之使의 의미를 설명했다. 至陰을 ‘腹

部의 깊은 곳’과 ‘陰에 도달하다’는 뜻으로 풀이했

다. 그러나 의미와 기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설

명을 하지 않았다. 五臟之使는 脾胃의 水穀之氣가 

五藏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과 脾胃가 인체 

氣機運行의 樞紐가 된다는 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부분은 素問·刺禁論에서 脾와 胃를 ‘使’와 ‘市’

로 나눈 문장을 근거로 설명했는데, 이후의 설명에

서는 脾胃를 모두 ‘五臟之使’로 표현하여 생산과 분

배의 기능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脾胃가 樞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脾胃가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고 분

배하는 과정에서 升降出入의 중심이 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본고의 조절 기능과 유사한 개념

으로 볼 수 있다.  

(5) 脾土와 時令의 관계

이 단락은 脾土의 시간과 방위 배속에 관해 논하

였다. 4분법, 5분법, 8분법의 개념이 있다고 설명하

였는데 4분법은 四季에 배속된 경우를 말하고, 5분

법은 長夏에 배속된 경우를 말하고, 8분법은 중앙의 

방위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이 중 四季에 대해서

는 脾土가 나머지를 모두 관리하는 관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는 조절 기능에 해당한다. 

(6) 脾胃와 神志의 관계 

脾胃의 기능과 神志증상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그 근거는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臟不安”(靈樞·本神)

의 문장과, 脾胃가 氣機의 樞紐가 되므로  氣變化에 

의한 神志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脾胃의 

氣변화가 神志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五臟 중 脾胃만이 특이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7) 四肢는 諸陽之本이다.

이 부분에서는 ‘四肢者, 諸陽之本’을 해석하였다. 

脾胃가 陽氣를 생산한다는 점과 脾胃가 四肢와 밀접

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의 내

용은 脾의 기능을 설명했다기보다 여러 내용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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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비교 결과, 黃帝內經硏究大成에서 설명한 脾胃

의 기능은 본론에서 정리한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脾의 기능이 水穀精微를 생산한다는 점, 脾

胃를 구분했을 때 脾는 분배의 기능에 중점이 있다

는 점은 제시한 주장과 근거가 大同小異했다. 몇몇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脾胃를 升

淸과 降濁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 경우 주로 後代의 

설명을 인용하였으며, 經文 內에서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升淸降濁이 黃帝內經에서의 

生病理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당

시 사람들이 이 관점으로 脾를 설명했다고 주장하기

는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後代에 정립된  

脾臟의 기능들에 黃帝內經의 문장들을 대응시키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기타 

(1) 脾統血

‘脾統血’은 脾의 생리 기능을 설명할 때 자주 언

급되는 구절이다. 주로 ‘脾藏營’이 포함된 문장을 통

해 統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설명하는데, 脾統血

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 黃帝內經에
서 營은 水穀之精氣 중 맑은 것을 의미하며 주로 衛

氣와 대비하여 인체 내부를 자양하고 운영하는 

것110)으로 설명되었다. 營氣가 血을 합성하므로111) 

血의 운행과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黃
帝內經의 내용 중에 “脾가 血을 統攝한다.”는 生理

나 病證에 관한 분명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현대

의 생리학에서 統血이 주요한 기능으로 언급되고 있

지만112) 이것이 처음 언급된 것은 難經·四十二難

113)으로 볼 수 있다. 

110) “黃帝曰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流溢

於中, 布散於外, 精專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

연구원출판사. 1985. p.113.)

111) “營氣者, 泌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

五藏六府, 以應刻數焉.”(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98.)

112)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pp.252-253.

(2) 脾主運化

‘脾主運化’는 脾의 생리 기능에 관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구절이다. 黃帝內經에서는 脾와 관련해 

‘運化’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현대의 생리학에

서 脾主運化의 설명을 찾아보면, “첫째 음식물의 소

화흡수와 흡수된 수곡의 精微를 전신으로 散布하고 

또 수곡의 정미로부터 기혈을 化生하는 脾의 작용을 

말하며, 둘째 胃에 들어온 수분의 轉輸, 散布와 排

泄에 대한 조절작용을 말한다.”114)라고 하였다. 즉 

水穀으로부터 생산된 물질을 운행하는 것과 水液代

謝의 조절을 가리키는데 본고의 분류에 따르자면 주

로 분배 기능에 해당하며 일부는 조절 기능에 속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脾主運化는 주로 脾陽의 

활동으로 이해된다.115) 黃帝內經에서는 脾陽과 脾

陰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運化가 陽的인 방향

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後代에 脾陽 개념이 생

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2. 脾와 胃의 기능 비교

黃帝內經에서 脾와 胃에 대한 설명은 脾胃를 

동시에 언급한 경우, 脾胃를 대비적으로 설명한 경

우, 脾만 언급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로 脾

胃를 함께 언급한 경우는 대부분 생산 기능에 대해 

설명할 때이다. 水穀은 胃로 들어와 소화를 거친 후

에야 脾에 의해 각처에 공급되므로 생산 기능은 胃

와 함께 언급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꿈, 食慾, 

感覺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생산 기능을 설명하면서 

胃를 언급하지 않았다. 꿈, 식욕, 감각은 음식물이 

胃를 거치기 이전에 認知하거나 통제하는 것인데 脾

가 그 주체임을 말한다. 반대로 靈樞·海論116)에서

113) “脾重二斤三兩, 扁廣三寸, 長五寸, 有散膏半斤, 主裏血, 

溫五臟, 主藏意.”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編.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108.)

114)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pp.252-253. p.247.

115) “脾的運化功能主要依賴於脾氣的氣化和升淸以及脾陽的溫

煦作用.”(王琦, 吳承玉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

出版社. 2012. p.395.) 

116) “歧伯曰 胃者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裏.” (洪元

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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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胃만 언급한 경우도 있는데, 水穀을 들이는 

기능을 위주로 이해할 수 있다.117)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脾胃의 기능을 

대비적으로 설명한 경우이다. 이 경우 脾와 胃의 기

능이 분배와 생산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脾胃의 

구분은 病證을 대상으로 한 篇들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咳論｣, ｢風論｣, ｢刺瘧論｣, ｢標本病傳論｣, ｢
病傳｣, ｢脹論｣등에서 脾와 胃의 증상을 구분하여 설

명하였다. 이른바 소화기병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胃證에 속하며 脾證은 四肢와 관련된 증상들이 많

다. 병증 설명에서 脾胃를 나눈 경우가 유독 많은 

것은 연속적 과정인 생산과 분배의 구분이 생리적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병증을 설명할 때는 

原因과 病所를 엄밀히 나누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다른 表裏臟腑와 달리 脾胃는 後天之本

으로서 五臟의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

다. 때문에 五臟의 상태와 더불어 그 원료를 생산하

는 胃 기능의 상태는 병증 판단에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脈을 설명한 篇들에서 五臟脈 뿐 아니라 胃氣

의 존재 여부를 중시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胃를 언급하지 않고 脾만 설명한 경우는 앞서 말

한 생산 기능의 일부와 조절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

이다. 조절 기능은 臟으로서 脾土가 갖는 특수한 지

위에 의해 설명되는 개념이므로 六腑인 胃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胃의 기능은 水

穀之氣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脾의 

기능은 생산된 水穀之氣를 분배하는 것에  중점이 

있으며, 생산 및 분배를 主宰하는 것,  土臟으로서 

氣機를 조절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脾의 속성과 기능의 관계

黃帝內經은 여러 상징과 비유를 통해 脾臟의 

속성을 표현하였다. 脾臟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개념

은 至陰이다. 至陰은 가장 낮고 깊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낮고 깊다는 공간적 표현은 四臟을 

1985. p.174.)

117) ‘海’는 물이 모여드는 곳을 의미하므로 水穀之海는 水穀

이 모이는 곳을 의미한다. 

비롯한 모든 부분의 아래에서 그것들을 ‘떠받치는’ 

기능적 含意를 갖는다. 이는 脾가 생산한 水穀之氣

가 인체의 다른 부분들이 활동하는 밑천이 됨을 뜻

한다. 때문에 至陰은 본론에서 말한 脾의 생산 기능

을 대표하는 표현이며, ‘떠받치다’는 말에는 공급의 

의미도 일부 포함된다. 素問·刺禁論에서는 脾를 

‘使’라고 칭하였다. ‘使’는 ‘부리다’, ‘시키다’는 뜻으

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素問·

刺禁論에서 ‘市’와 대비해서 쓰인 것으로 보아 ‘모

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며, 胃가 水穀之海인 점을 

생각할 때 水穀之氣를 분배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素問·五運行大論에서는 脾의 속성을 ‘靜兼’, ‘化’, 

‘謐’ 등으로 표현했다. 이는 모두 안정, 연결, 조절의 

의미를 띠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代脈의 부드러운 脈象은 포용하고 중재할 수 있는 

脾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속성은 四臟을 사이

에서 연계하고 氣機를 조절하는 脾의 기능과 연관된

다. ‘孤臟’은 특별히 주관하는 계절이 없다는 의미와 

더불어 수행하는 일의 功勞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별히 주관하는 계절이 없다는 것은 

四季를 주관한다는 말과 같으며 연계와 조절의 속성

을 표현한다. 功勞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

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인데 至陰과 같이 ‘떠받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각기 나타내고자 하는 脾의 단

면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묘사된 속성과 기능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서로 포개져있다. 생산과 

분배는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다. 또한 생산과 

분배를 알맞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主宰者가 필요하

다. 素問·太陰陽明論에서는 ‘土者生萬物而法天地, 

故上下至頭足, 不得主時也.’라 하여 萬物을 生하는 

생산자, 머리에서 발까지 上下로 공급하는 분배자, 

天地의 이치에 따라 그것을 主宰하는 조절자의 성격

을 한 문장에 모두 담았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포괄한 것을 ‘土’라 하였는데 脾臟의 생산, 분배, 조

절 기능을 모두 드러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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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結  論  

본 논문에서는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먼저 經文 내용을 중심

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어서 黃帝內經의 이

론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최근 연구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의 기능은 생산 및 분

배에 관한 기능과 인체 氣機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생산과 분배의 기능은 생산에 중점을 둔 경우

와 분배에 중점을 둔 경우로 구분된다. 생산은 인체

에 필요한 水穀之氣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말하며, 

분배는 水穀之氣를 인체의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기

능을 말한다. 氣機의 조절은 四季와 四間方에 배속

된 脾土가 인체의 氣흐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

능을 말한다.

3.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의 기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본 논문의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대부분 이

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중의 脾胃의 升淸과 

降濁에 기능, 脾統血 등에 대한 설명은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오류는 黃帝內經의 내용을 후대

의 이론을 기준으로 파악하려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4.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와 胃의 기능을 비교

해보면, 胃의 기능은 水穀之氣 생산에 중점이 있다. 

脾의 기능은 생산된 水穀之氣를 분배하는 것에 중점

이 있으며, 생산 및 분배를 主宰하는 것과 氣機를 

조절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黃帝內經에 보이는 至陰, 孤藏, 使, 靜兼 같

은 표현들은 脾臟의 속성과 기능을 상징적으로 드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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